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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전공 몰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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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이 전공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
다. 이를 위해 부산·경북지역 소재 각각 1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127명의 설문조사를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첫째, 전공 만족도 3.91점, 전공 몰입 3.69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에서 중간값 보다 높았다. 둘째, 학교생
활에 만족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진학 동기가 본인의 의사일 때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의 정도가 높았다. 셋째, 
전공 몰입의 영향요인으로는 학교생활 만족도의 만족, 진학 동기의 본인 의사, 평균성적의 상위권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26.0%를 설명하였다. 전공 만족도 하위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일반만족과 교
과·관계 만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65.4%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
생들의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 향상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how th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with their chosen major affected 
the outcome of their future engagement in the major. The survey included 127 nursing students at two
nursing colleges, each located in Busan and Gyeongsangbuk-do, and results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Our results indicate that scores achieved for level of satisfaction in the major and engagement in 
the major were both higher than the mid value on a 5 point Likert Scale, being 3.91 and 3.61, 
respectively. Moreover,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resulted in good health of the student. The student
was self-motivated when applying to enter the school when level of satisfaction and engagement in the
major was high. Engagement in the major was also predicted to be affected by other factors (accounting
for 26%), in the following order: being satisfied with school life, self-motivated when applying to the 
school, and having a high average grade.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obtained by adding 
sub-variables pertaining to major satisfaction, 65.4% factors predicted to have an effect were general 
satisfaction as well curricular and relationa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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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초기발달과정을 경험하고 후기 발달로 전환
되는 시기로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경험한다. 이중 
간호대학생은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 면허증 취득을 위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전공 몰입에 미치는 영향

137

한 학문과 함께[1], 간호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 및 자질
함양에 필요한 교육도 받는다[2]. 간호 교육은 이론과 실
습 교육을 병행하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비중이 크고[3], 
향후 전문적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공 수업이 중요하다[4]. 따라서 자신이 선택
한 전공에 대한 만족이나 몰입은 대학 생활의 주요한 영
역이 되었다[5].

전공 몰입이란 전공 분야에 대해 빠져 있는 애착의 상
태로[6], 전공 몰입 경험은 배움의 열망과 호기심을 일으
켜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의 
원동력이 된다[7]. 간호 교육은 성과 중심 교육 강조에 따
라 학습에 대한 심리적 현상을 나타내는 전공 몰입의 개
념에 관심이 쏠렸고[8], 높은 학업성취에 도달할 수 있도
록 하였다[9]. 이처럼 전공 몰입은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
을 증진하므로 전공 교육에 몰입하지 못하면 결국 전문 
직관을 가진 간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
라서 전공 몰입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였다.

전공 만족은 다양한 기회로부터 자아 인식이나 진로 
인식이 자기성찰을 통하여 결정되는 과정으로[10], 자신
의 이상이나 진로, 미래 직업에 대한 기준이 된다[11]. 전
공 만족도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지만, 불만족
은 추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한 신
념과 태도 형성에 장애가 된다[12]. 그러므로 간호대학생
에게 전공 만족도는 간호사 준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경험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식 
만족은 전공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도이다[13]. 
일반만족은 전공학과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만족
도이며, 교과 만족은 전공과목의 편성이나 교과의 내용 
그리고 교과목 간의 연계성을 의미한다[14]. 관계 만족은 
학교생활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이다[15]. 이러한 의미들은 전공 만족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들로서 각각의 특성에 따라 측정되기 때문이
다. 전공 만족은 전공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주고, 전공 학습 흥미를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미
래를 개척하고 스스로 통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
다[5].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전공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살
펴보면, Kong 등[16]이 간호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
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학업 흥미, 전공 만족도, 성
별로 제시하였다. Yang과 Lee[17]는 실용 무용 전공 대
학생의 수업 만족이 무용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여, 자신의 전공에 대하여 만족할 때 전공 수업에 몰입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Choi[18]는 조리 전공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공 만족과 학습 몰입은 정
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은 관련성이 있고 간호 교육 수행에 중요한 변
수로 제시됐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간
호전문직관, 자아 탄력성, 대학 생활 적응, 진로 정체감, 
핵심역량, 진로 준비 행동 등의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간호 학
업 수행에 중요한 전공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
호대학생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공 몰입을 결과 변인으로 하고,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
족도를 원인 변수로 하여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하여 전공 몰입을 향상하기 위한 학습활동의 
방향과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전공 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의 정도
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만족도
와 전공 몰입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전공 몰입에 미치
는 영향력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 설계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 광역시와 K 도에 소재한 간호

학과 재학생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
한 표본 수를 G-POWER 3.1 프로그램으로 산출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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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40(31.5)
Female 87(68.5)

Grade 

1st 39(30.7)
2nd 29(22.8)
3rd 30(23.7)
4th 29(22.8)

Satisfaction with 
campus life 

Dissatisfied 8(6.3)
Average 47(37.0)
Satisfied 72(56.7)

Grade point average 
Bottom 9(7.1)
Middle 94(74.0)

Top 24(18.9)

State of health Below average 59(46.5)
Good 68(53.5)

Motivation to apply

Family’s suggestion 31(24.4)
Personal decision 73(57.5)
Easy to find jobs 16(12.6)

Other 7(5.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27

때, 다중 선형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α는 유의수준 
0.05, 효과 크기는 0.15, 검정력 0.85로 설정하여 계산한 
결과 목표 표본 수가 109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30부를 배부하였고 모두 회수되었
으며, 그 중 부적절한 3부를 제외한 127명의 자료가 최
종분석에 활용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전공 만족도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Ha[19]가 

작성한 34개 문항 중 Lee[20]가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
도를 조사하기 위해 추출하여 타당화 한 18개 문항이다. 
설문의 구성은 일반만족 요인 6개 문항, 인식 만족 요인 
6개 문항, 교과 만족 요인 3개 문항,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만족 요인 3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응답의 범주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Likert Scale 척도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
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Ha[19]의 연구에서 .92이었고, Lee[20]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3.2 전공 몰입
간호대학생의 전공 몰입을 조사하기 위해 Kim[21]이 

제작한 척도를 Kim[22]이 대학생의 전공 몰입을 조사하
기 위해 수정·보완한 것이다. 설문의 구성은 단일변인 7
개 문항이다. 응답의 범주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Likert Scale 척도로 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것이다. 신뢰
도 Cronbach's α 값은 Kim[21]이 제작당시 .97이었고, 
Kim[22]은 .89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2018년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

시되었으며, 사전에 협조를 구한 학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이 전에 D 대학교 생명
윤리위원회의 IRB(Institutional Research Board, 
IRB) 승인(DIRB-201803-HR-E-10)을 받았다. 연구대
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 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여 동의를 득한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
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응답 중 설문 
참여를 거부할 의사가 있으면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

며, 연구 참여자의 비밀보장과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하
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 분석을 하고, 기술통
계를 통하여 평균값을 파악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하였다.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 간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를 실시하였고, 전공 만족도가 전공 몰입에 미치는 영향
력을 예측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127명이며 여학생이 87명(68.5%)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년은 1학년이 39명(30.7%)
으로 가장 많고, 3학년 30명(23.7%), 2학년과 4학년은 
각각 29명(22.8%)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72
명(56.7%)이 만족한다고 하여 과반이 넘었으며, 불만족
은 8명(6.3%)으로 학교생활에 대하여 불만족을 나타내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평균성적은 중위권이 94명(74.0%)
으로 매우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하위권 9명(7.1%)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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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나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다. 건강 상태는 양호
하다가 68명(53.5%)으로 보통 이하 59명(46.5%)보다 많
았다. 진학 동기는 본인 의사가 73명(57.5%)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가족 권유 31명(24.4%), 취업용이 
16명(12.6%), 기타 7명(5.5%) 순이었다[Table 1].

3.2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의 정도 
간호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수준을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전공 만족의 하위변인 인식 만
족 4.23점, 일반만족 3.80점, 교과·관계 만족 3.70점 순
이었고, 전공 만족의 전체 평균은 3.91점으로 나타났다. 
전공 몰입요인은 3.69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N=127
Component M SD

General satisfaction 3.80 .65
Perceived satisfaction 4.23 .60

Curriculum-relationship 
satisfaction 3.70 .73

Satisfaction in major 3.91 .52

Engagement in major 3.69 .65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만족도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은 전체점수에
서 남학생(M=4.04)이 여학생(M=3.85)에 비하여 높았고 
유의미하였다(t=3.937, p=.049). 학교생활 만족도는 일
반만족에서 만족(M=4.01), 불만족(M=3.62), 보통(M=3.48) 순
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하였다(F=12.727, p<.001). 사후
검정 결과에서는 보통의 집단보다 만족한다는 집단이 높
았다. 인식 만족에서 만족(M=4.37), 불만족(M=4.08), 보
통(M=4.03)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하였다(F=5.252, 
p=.006).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보통의 집단보다 만족한
다는 집단이 높았다. 교과·관계 만족에서 만족(M=3.92), 
불만족(M=3.56), 보통(M=3.39)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미
하였다(F=8.346, p<.001).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보통의 
집단보다 만족한다는 집단이 높았다. 전체점수에서 만족
(M=4.11), 불만족(M=3.75), 보통(M=3.63) 순으로 나타
났고 유의미하였다(F=15.154, p<.001). 사후검정 결과
에서는 보통의 집단보다 만족한다는 집단이 높았다. 평균
성적에 따라서는 일반만족에서 상위권(M=3.95), 중위권

(M=3.82), 하위권(M=3.20)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하였
다(F=4.749, p=.010).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하위권의 집
단보다 중위권 이상 집단이 높았다. 건강 상태는 일반만
족에서 양호(M=3.97)가 보통 이하(M=3.61)에 비하여 높
았고 유의미하였다(t=10.007, p=.002). 인식 만족에서 
양호(M=4.34)가 보통 이하(M=4.10)에 비하여 높았고 유
의미하였다(t=5.270, p=.002). 교과·관계 만족에서 양호
(M=3.98)가 보통 이하(M=3.38)에 비하여 높았고 유의미
하였다(t=25.791, p<.001). 전체점수에서 양호(M=4.10)
가 보통 이하(M=3.70)에 비하여 높았고 유의미하였다
(t=21.958, p<.001). 진학 동기는 일반만족에서 본인 의
사(M=4.10), 기타(M=3.82), 가족 권유(M=3.53), 취업용
이(M=3.41)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하였다(F=6.826, p<.001).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가족의 권유나 취업의 용이성 보다 
본인의 의사로 진학을 선택하였을 때 높았다. 인식 만족
에서 본인 의사(M=4.37), 기타(M=4.30), 가족 권유
(M=4.01), 취업용이(M=3.97)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하
였다(F=3.803, p=.012). 전체점수에서 본인 의사(M=4.05), 
기타(M=3.91), 가족 권유(M=3.70), 취업용이(M=3.66)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하였다(F=5.142, p=.002). 사후
검정 결과에서는 가족의 권유나 취업의 용이성 보다 본
인의 의사로 진학을 선택하였을 때 높았다. 

전공 몰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만족(M=3.93), 불만족(M=3.55), 
보통(M=3.35)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하였다(F=13.600, 
p<.001).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보통의 집단보다 만족한
다는 집단이 높았다. 평균성적은 상위권(M=3.90), 중위
권(M=3.70), 하위권(M=3.07) 순으로 유의미하였다(F=5.645, 
p=.005).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하위권의 집단보다 중위
권 이상 집단이 높았다. 건강 상태는 양호(M=3.84)가 보
통 이하(M=3.52)에 비하여 높았고 유의미하였다
(t=8.116, p=.005). 진학 동기는 본인 의사(M=3.87), 기
타(M=3.51), 취업용이(M=3.48), 가족 권유(M=3.41) 순
으로 유의미하였다(F=4.911, p=.003). 사후검정 결과에
서는 가족의 권유보다 본인 의사로 진학을 선택하였을 
때 높았다. 

3.4 변수 간의 상관성
이 연구의 주요 변수인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의 상

관성을 분석한 결과, 전공 만족도(r=.776, p<.01) 그리고 
하위변수 일반만족(r=.727, p<.01), 인식 만족(r=.460, 
p<.01), 교과·관계 만족(r=.622, p<.01)이 전공 몰입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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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Satisfaction with major
Engagement with 

majorGeneral 
satisfaction

Perceived 
satisfaction

Curriculum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verall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Male(40) 3.91±.74 1.421

(.236)
4.35±.55 2.379

(.126)
3.88±.78 3.472

(.065)
4.04±.50 3.937

(.049)
3.68±.79 .012

(.912)Female(87) 3.76±.60 4.17±.62 3.62±.70 3.85±.51 3.69±.58

Year

1st (39) 3.82±.74

.883
(.452)

4.26±.58

.336
(.799)

3.70±.51

.624
(.601)

3.93±.48

.040
(.989)

3.68±.64

.131
(.941)

2nd (29) 3.64±.61 4.28±.62 3.84±.59 3.92±.48 3.75±.58

3rd (30) 3.85±.64 4.23±.63 3.58±.96 3.89±.60 3.68±.70
4th (29) 3.90±.56 4.13±.60 3.68±.84 3.91±.54 3.65±.69

Satisfaction 
with campus 

life

Dissatisfied(8) 3.62±.68
12.727
(<.001)

4.08±.61
5.252
(.006)

3.56±.83
8.346
(<.001)

3.75±.63
15.154
(<.001)

3.55±.74
13.600
(<.001)Average(47) 3.48±.69 4.03±.67 3.39±.76 3.63±.48 3.35±.63

Satisfied(72) 4.01±.51 4.37±.51 3.92±.62 4.11±.43 3.93±.54
Scheffe b<c b<c b<c b<c b<c

Grade point 
average

Bottom (9) 3.20±.98
4.749
(.010)

3.96±.64
2.289
(.106)

3.72±.75
.682
(.508)

3.62±.75
2.677
(.073)

3.07±1.02
5.645
(.005)Middle (94) 3.82±.59 4.20±.61 3.66±.73 3.90±.50 3.70±.60

Top (24) 3.95±.75 4.43±.52 3.86±.72 4.08±.46 3.90±.52
Scheffe a<b,c a<b,c

State of 
health

Below average(59) 3.61±.67 10.007
(.002)

4.10±.60 5.270
(.023)

3.38±.70 25.791
(<.001)

3.70±.47 21.958
(<.001)

3.52±.62 8.116
(.005)Good (68) 3.97±.59 4.34±.58 3.98±.64 4.10±.48 3.84±.64

Motivation 
for applying

Family suggestion 
(31)a 3.53±.72

6.826
(<.001)

4.01±.63

3.803
(.012)

3.57±.75

.834
(.478)

3.70±.55

5.142
(.002)

3.41±.79

4.911
(.003)

Personal decision 
(73)b 4.00±.53 4.37±.53 3.79±.71 4.05±.44 3.87±.48

Easier to find jobs 
(16)c 3.41±.67 3.97±.75 3.60±.80 3.66±.61 3.48±.69

Other (7)d 3.82±.75 4.30±.49 3.59±.71 3.91±.49 3.51±.88

Scheffe a,c<b a,c<b a<b

Table 3. Differences between Satisfaction with Major and Engagement with Maj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7

Variable Satisfaction 
with major

General   
satisfaction

Perceived  
atisfaction

Curriculum
- 

relationship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major 1

General   
satisfaction .822** 1

Perceived   
satisfaction .760** .532** 1

Curriculum-  
relationship 
satisfaction

.767** .417** .315** 1

Engagement in 
major .776** .727** .460** .622**

**: p<.01

Table 4. The Correlations among, Satisfaction with 
major, General satisfaction, Perceived 
satisfaction, Curriculum-relationship 
satisfaction, Engagement in major

N=127

3.5 전공 만족도가 전공 몰입에 미치는 영향
전공 몰입의 영향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먼저, 통제변

수로 일반적 특성을 더미화 하여 1단계로 투입하고, 2단
계로 독립변수인 전공 만족도를 투입한 결과 Durbin- 
Watson이 2.160, VIF가 1.057-1.762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Model Ⅰ에서는 일반적 특성
에 따라 전공 몰입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특성을 더미
화 하여 분석한 결과 회귀식은 F=12.042(p<.001)로 유
의미하였으며, 학교생활 만족도의 만족(β=.320, t=3.961, 
p<.001), 진학 동기의 본인 의사(β=.268, t=3.349, 
p=.001), 평균성적의 상위권(β=.168, t=2.129, p=.035) 
순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
었으며, 이에 대하여 26.0% 설명하였다. Model Ⅱ에서 
독립변수인 전공 만족도 하위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
석한 결과 회귀식은 F=34.965(p<.001)로 유의미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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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27

Variable
Dependable variable: Engagement with major

Model Ⅰ Model Ⅱ

B SE β t p B SE β t p
Satisfaction with campus life .419 .106 .320 3.961 <.001 .095 .078 .065 1.096 .275

Grade point average .278 .131 .168 2.129 .035 .139 .091 .084 1.524 .130
State of health .189 .103 .145 1.828 .070 -.118 .076 -.091 -1.547 .124

Motivation for applying .353 .105 .268 3.349 .001 .105 .077 .080 1.374 .172
General satisfaction .504 .069 .507 7.281 <.001

Perceived satisfaction .032 .068 .030 .477 .634
Curriculum- relationship 

satisfaction .352 .056 .397 6.323 <.001

 F(p) 12.042(p<.001) 34.965(p<.001)
 R²(R² Change) .260 .654(.394)

 Durbin-Watson(VIF) 2.160(1.057-1.762)
Satisfaction with campus life: Satisfied=1, Grade point average: Top=1, State of health: Good=1, 
Motivation for applying: decision=1, Other=0

Table 5.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Major on Engagement with Major

며, 일반만족(β=.507, t=7.281, p<.001), 교과·관계 만족
(β=.397, t=6.323, p<.001)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설명력은 Model Ⅰ보다 
39.4%(R² Change) 증가한 65.4%이었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교과목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공 만족도가 전공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전공 몰입을 향상
하기 위한 학습활동의 방향과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전공 만족도
와 전공 몰입의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학교생
활 만족도와 진학 동기 등에 따라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
입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전공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일반적 특성에서 더미 처리된 학교생활 만족, 평균
성적, 진학 동기가 예측되었고 설명력은 26.0%이었다. 
독립변수에서는 일반만족과 교과·관계 만족이 예측되었
고 설명력은 39.4%가 증가한 65.4%이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전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1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하위변인 인식 만족 4.23점, 일반만족 3.80
점, 교과·관계 만족 3.7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 수준이 3.95점[23]이라
는 결과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Lee와 Ahn[24]은 임상 

실습 경험이 없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2.97점이라 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간호 
임상경험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전공 만족도 하위변인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인식 만족 3.99점, 일반만족 3.84점, 교과 만족 3.73점과 
관계 만족 3.54점[20]이라는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
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 수준은 보통 이상임
을 알 수 있으며, 학업 과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에 학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전공 몰입은 5점 만점에 3.69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Lee 등[25]은 
3.13점이라 하였고, Shin과 Park[3]은 3.04점, Jeong과 
Han[26]은 2.84점이라 하여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나타나지
만, 전공에 몰입한다는 것은 전공 분야에 대한 애착을 가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5]. 따라서 전공에 대한 애착을 가
지고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선택과정뿐만 
아니라 적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전공에 몰
입할수록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 의식과 진로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만족도의 차이에서 남학생과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진학 동기
가 본인 의사일 때 높았다. 성별에서 Lee와 Ahn[24]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공 만족도 수준이 높다 하였고, 
Kim과 Kim[27]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별에 따라 전공 만족도 수준이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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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 만족
과 건강 상태에서 대학생활 만족이 높을수록 전공 만족
도가 높다는 결과[28]는 본 연구를 지지하며, 자신의 건
강 상태가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는 대상자들이 허약한 
편으로 인식한 대상자들보다 전공 만족도가 더 높게 나
타났다[24]. 그러므로 긍정적인 대학 생활을 함으로써 전
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진학 동기에서 
남자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만족도의 차이를 알
아본 Lee[20]는 본인의 의지 때문에 진학하였을 때 일반
만족과 인식 만족의 수준이 높다 하였다. 그리고 적성에 
의한 진학이 학교 성적이나 타인의 권유에 의한 경우보
다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결과
를 볼 때 진학 시 전공과목 선택에 따라 전공에 대한 만
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29]. 간호대
학의 선택 동기가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경우보다 수능
성적에 맞춰 합격 위주로 진학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이
라는 주장을 볼 때[28], 전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지도 및 진로 상담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진로 선택자 개인의 만족 요인을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고[19], 가족들의 지지도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몰입의 차이에서는 학교생활
에 만족하면서, 평균성적이 상위권, 건강 상태가 양호, 진
학 동기가 본인 의사일 때 높았다. Chin과 Jung[30]의 
간호대학생이 대학 생활 적응력이 높을 때 학습 몰입 수
준이 높다는 결과는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 전공 몰입의 
수준이 높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평균성적에 따라서는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학습 몰입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26,30], 본 연구를 지지하였지만, Kong 등
[16]은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점이 낮을수록 높다고 하여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보면 학교생활에 
만족하면서 학업성적이 뛰어난 간호대학생들이 전공에 
몰입하는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건강증
진 생활양식이 학습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31]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호
대학생이 적성에 의한 진학이 취업 등을 고려한 진학보
다 학습몰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결
과들은 간호대학생이 건강관리를 계획적으로 하거나 본
인의 적성과 간호학이 맞을 때 전공에 대한 몰입도가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전공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한 결과 일반
적 특성 요인 중에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평
균성적이 상위권이며, 진학 동기가 본인의 의사로 결정하
였을 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공 

선택 동기가 자신의 적성 또는 흥미에 의해 선택한 그룹
이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고[29], 학업성취능력으로 대변
되는 적성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고 진학하지 않으면 전
공 몰입을 저하하는 결과를 낳는다[6]. 더욱이 간호학 전
공은 타과보다 이론과 임상 실습의 병행으로 어려운 전
공과목을 이수해야 하므로[32] 간호학 선택 시 가족이나 
타인의 추천이나 종용에 의해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적
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33]. 이러한 점을 볼 
때 본인의 의사로 간호학과를 선택하였을 시 전공에 대
한 몰입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진학 시 학생
의 적성과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독립변수에서는 일반만족과 교과·관계 만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ong과 Cho[34]의 연구에서 일반만족, 교과 만족, 관계 
만족이 학습 몰입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학습 몰입과 유의한 상관성을 가진다는 결과와[8] 간호 
대학 신입생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전공 만
족도라는 결과와[16]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생
들이 전공하는 과목에 대하여 만족할수록 전공과목에 몰
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전공 만족도
는 전공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스스로 
통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5], 대학생들에게 학
습 몰입은 대학 생활 적응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35]. 전공에 대한 몰입은 단순히 학업 수행 과정을 
지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생활 등에 관여되
는 중요한 결과라는 점이다. 이에 전공 몰입도를 증진하
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에게 전공 몰입 경험은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과 자기성찰로 학업성취 목표를 향상할 수 있음으
로 전공 몰입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적용함
으로써 향후 간호사로서 활동에 핵심자원이 되리라 본다. 
간호대학생은 향후 의료인으로서 활동을 위해 전공 만족
도를 향상하고 전공에 몰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
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전공 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결과 학교생활 만족과 평균성적 상위권, 본인의 의
사로 간호학을 결정하였을 때와 일반만족도와 교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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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이 전공 몰입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학교생활과 간호학 선택의 중요성에 대하여 시사하
는 바가 크다. 그리고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나 자신의 적
성과 적합하여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지되거나 교
수의 확고한 교수법이나 상호작용 관계 그리고 전공을 
심화시킬 기회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전공과목
에 몰입함으로써 진로 결정이나 미래 설계를 긍정적으로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 내의 생활이나 교수와의 관계, 동료 학생들
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간호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은 향후 국민 보건증
진이나 의료서비스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지속해서 연구하여 제시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 변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정
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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